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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성명문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지난 2022. 12.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 전원이 ‘10.29 이태원 참
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청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
자, 일부 여당 의원은 유가족 측이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
보받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여당 의원들
은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본인들이 2022. 11. 21.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정
부가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마치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2022. 11. 30. 대리인을 통해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 간사에게까지 면담을 요청했다. 모임의 대리인은 
2022. 11. 30.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면담요청서를 수신
한 사실도 확인했다. 즉 유가족들은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까지 면담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은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한 사실
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사실
을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한편 여당 소속 최형두 의원은 2022. 12. 3. 생방송심야토론에 출연하여 “정
부가 우선에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만날 것이고요”라
고 말하며, 마치 여당과 정부가 유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
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2022. 11. 21. 비공개 면담 이후 어떠한 소통 노력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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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1. 비공개 면담은 유가족들에게 매우 무례했다. 면담한 의원들 중 
한 위원은 유가족들의 호소 앞에서 졸기도 했다. 또한, 휴대폰을 계속 만지는 
위원, 이야기를 듣다 말고 나가버린 위원 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한 유가족들에게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유가족들의 목소리
를 평가절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유가족들은 국정조사특위 면담에 여당 측 의원들을 단 1명이라도 볼 수 있기
를 원했다. 준비모임의 공식 요청에도 단 1명도 국조특위 면담에 임하지 않았
다. 일방적 통지라서 국조특위-유가족 면담에 참여가 어려웠다는 여당 의원들
의 변명은 유가족들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인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깊은 유감을 재차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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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87명의 유가족 일동)


